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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스트,‘비아 첨단마을 옛 이야기’출간
 - 첨단단지에 편입된 마을의 역사 문화·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기술 통해 

원주민 기억 속의 향수 일깨워 지역사회와 소통 기대

□ 광주광역시 비아 일대 옛 마을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향수를 일깨우고, 현재 

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북돋우기 위한 책이 

나왔다. 

□ 광주과학기술원(총장 김기선, 이하 지스트) GIST PRESS가 광주 첨단과학단지

에 편입된 광산구 비아 일대 옛 마을의 과거 생활상을 기술한‘비아 첨단마

을 옛 이야기’(저자 박준수, 광주매일신문 주필)를 출간했다. 

 ∘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었다. ▲제1부 비아땅 이야기에서는 비아의 지명 

유래와 까마귀 서식지, 근대 시대 제도 변화를 ▲제2부 근대화의 시발점에서

는 비아오일장을 비롯 비아초등학교·무양중학교의 설립과정, 비아극장 실체

를 옛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조명했다. 이어 ▲제3부 첨단단지 조성과정에서

는 편입된 마을들의 모습과 이주민들의 대응 움직임을 살폈으며 ▲제4부에

서는 무, 배, 막걸리, 옹기 등 비아의 특산물과 역사 유산을 기술했다. 마지

막 ▲제5부에서는 원주민들의 고향 회상과 현재의 마을 공동체 문화를 수록

했다.

□ 지스트가 자리한 비아 일대는 1993년 첨단단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

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농경문화를 간직해왔다. 지리적

으로는 영산강 유역에 인접하면서 광주의 길목에 위치해 타 지역과 교류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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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번한 까닭에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온 곳이다. 특히 근대화 과정에

서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이주해 과수원 지대를 

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

 ∘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1990년대 정부의 첨단과학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

이곳에 첨단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광주의 생산도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

당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.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해 마을의 풍광은 

사라지고 원래 지역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혀 낯선 신도시로 변모하게 

되었다. 동시에 이곳에 깃들었던 마을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불가피하게 해

체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. 

□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“이 책이 첨단의 옛 주민들에게는 정겨운 고향의 흙냄

새를 일깨워 주고,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

함으로써 문화적 연대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”며, “또한 지역사

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데 가교(架橋)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□‘비아 첨단마을 옛 이야기’는 온‧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, 지역 

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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